
미술관이 바꾸는 도시의 인상

한 도시에 내릴 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그 도시의 인상과 기억을 결정짓는가. 대부분 그것은 도시의 

문화일 것이다. 문화 없는 도시란 오아시스 없는 사막, 또는 열정을 잃은 연인 같은 것이니까. 여기 한 본보기로 등장한 도시, 도쿄가 

있다. 세계적 건축가가 나서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건축 도시로의 탈바꿈이 화려하다. 글ㆍ사진 도쿄=양성희 기자, 사진협조 일본관광청(JNTO)

오랜만에 일본 도쿄를 찾는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한때는 잿빛 빌딩숲이었던 이 도시가 최근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 핵

심은 건축과 아트다. 매년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구경꾼들이 모여든다. 건축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건축과 함께 도시 

곳곳에 문화와 스타일을 재빠르게 집어넣고 있다. 2003년 개관해 도쿄의 명물이 된 ‘롯폰기 힐스’가 시발이다. 상가ㆍ사무실

ㆍ식당가가 밀집한 고급 상업타운, 여기에 미술관과 극장이 들어섰다. ‘문화와 상업’의 결합이다. 지난 3월 30일 문을 연 ‘미

드 타운’은 ‘제2의 롯폰기 힐스’를 표방하는 곳이다. 기왕의 상업시설에 호텔ㆍ정원ㆍ병원까지 갖췄다. 일종의 ‘도심 속 도심’ 

개념이다. 물론 여기에도 두 개의 미술관이 함께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롯폰기에 문을 연 도쿄 국립 신(新)미술관은 이미 건

축 명소가 됐다. 신미술관에서 출발해 미드 타운(21_21 디자인 사이트, 산토리 미술관)-롯폰기 힐스(모리미술관)로 이어

지는 ‘뮤지엄 라인’도 완성됐다. 걸어서 5∼10분이면 각각의 미술관이 연결되는 지척의 거리다.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이

다. 엄청난 컬렉션으로 관광객을 주눅 들게 하고 발바닥에 불나게 만드는 유럽식 미술관과는 다르다. 미술이 건축에 포인트

처럼 얹혀 있는 느낌도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미술품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도쿄의 신흥 랜드

마크로 떠오른 ‘아트 트라이앵글’. 건축과 문화관광객과 쇼핑족으로 넘쳐나는 그곳으로 가보자.

 도쿄 국립 신미술관(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www.nact.jp

글래스커튼 월(커튼처럼 드리워진 유리벽) 소재의 물결치는 곡선 건축이 눈을 사로잡는다. 상하좌우 볼록한 양감이 유

리의 차가움을 깬다. 밤이면 실내 조명이 퍼져 도시를 밝히는 거대한 조명 같다. 거대한 유리건축인 데도 작고 정감 있는 

주변과 잘 어울린다. ‘반골(反骨)의 건축가’로 불리는 구로카와 기쇼(黑川紀章)의 작품이다. ‘공생(公生)의 철학’이 건축

은 물론 미술관 운영방식에까지 담겼다. 소장품 없는 미술관을 표방했다. 소장 규모로 미술관의 위용을 과시하는 대신, 시

민과 예술의 만남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획전ㆍ공모전 중심이며, 유료 전시회 외에는 입장료도 없다. 문턱을 낮춘 ‘열린 

미술관’의 현장답게 도서관ㆍ카페ㆍ아트숍을 무료로 이용하는 주민들로 늘 붐빈다. 안팎이 소통하는 유리 소재가 ‘공생’과 

‘개방’ 철학에 잘 맞는다. 물결치는 수평 건축물에 수직으로 내려꽂은 원추형 입구가 포인트다. 입구로 들어서면 또다시 두 

개의 거대한 역(逆)원뿔 기둥이 눈에 들어온다. 말이 기둥이지 아래는 화장실, 위에는 카페가 있는 콘크리트 빌딩이다. 수

직의 콘크리트 빌딩을 품고 있는 수평의 유리 건축이라? 반전의 쾌감이 즐겁다. 구로카와는 1986년 프랑스건축 아카데미 

골드상을 수상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카자흐스탄 신수도 마스터 플랜 등이 대표작이다. 7월 2일까지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하는 ‘모네와 그 후예들’, 5월 7일까지 ‘이방인들의 파리 1900∼2005’가 개관 기념전으로 열

리고 있다. 9월 26일∼12월 17일에는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이 일본에 처음 공개되는 ‘네덜란드 풍속화전’이 이어진다. 

문화도시로 변신하는 도쿄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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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_21 디자인 사이트’ ‘산토리미술관’   http://suntory.jp/sma/

‘미드 타운’ 안에 문을 열었다. ‘미드 타운’은  최근 도쿄가 주력하고 

있는 복합 도시공간의 하나. 부동산 그룹 모리의 ‘롯폰기 힐스’에 이어 

미쓰이 부동산의 야심 찬 프로젝트다. ‘일상의 럭셔리화’가 컨셉트인 만

큼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최고급 시설들이 운집해 있다. 예술이 럭셔리 

스타일의 부속이냐는 삐딱한 시선도 나옴 직하다. 그러나 발품 팔아 건

축물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이 부르다. 전체 마스터 플랜은 

세계적인 건축그룹 ‘SOM’의 작품이다. 1시간 동안 전체를 둘러보는 투

어 프로그램도 있다. www.tokyo-midtown.com 

‘21_21 디자인 사이트’는 일본이 자랑하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

藤忠雄)가 설계한 디자인 전문 미술관이다. 메인 빌딩 숲 옆 녹지공간

에 있다. 이세이 미야케 문화재단이 운영하며 역시 소장품 없이 디자인

ㆍ건축 관련 기획전과 이벤트로 꾸며진다. 경사진 철판 지붕의 한쪽 끝

이 바닥에 닿아 있다. 노출 콘크리트벽과 유리, 철판 지붕의 미니멀한 구

조다. 외관은 단층이고 실제 전시공간은 지하에 파묻혀 있다. 흘러내린 

듯한 코가 땅에 닿은 지붕은 이세이 미야케의 ‘주름 패션’에서 따왔다. 

www.2121designsight.jp

‘산토리 미술관’은 미드타운 타워 5층에 있다. 일본 전통 예술 컬렉션

으로 유명한 산토리 미술관이 위치만 옮겨 재개관했다. 정적이 흐르는 

다다미방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분위기다. 전통의상ㆍ회화ㆍ도자기ㆍ장

신구 등이 솜씨 좋게 전시돼 있다. 전시품 수가 많진 않지만 컬렉션의 수

준은 뛰어나다. 3∼6개월에 한 번씩 전시내용이 바뀐다. 

최근 몇 년간 도쿄는 계속 건축 관련 뉴스로 화제다. 

2003년 ‘롯폰기 힐스’, 2006년 ‘오모테산도 힐스’, 올

해는 국립 신미술관과 미드 타운 개관이 건축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주역은 단연 안도 다다오다. ‘오모테산도 힐스’와 

미드 타운 내 ‘21_21 디자인 사이트’가 안도의 작품이

다. 최근 3선에 성공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말을 뒷받침하듯 그는 현재 도

쿄에서만 5개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시부야 역, 도쿄대학 정보학관홀 

등이다. 안도가 도쿄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도는 

자연과 명상의 건축가로 불린다. 콘크리트벽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빛ㆍ바람ㆍ

물 등 주변환경을 건축 요소로 끌어들인다. 오사카의 빈민 가정에서 태어나 고

졸 학력이 전부다. 7년간의 미국ㆍ유럽ㆍ아프리카 여행으로 건축 수업을 대신

한 독학파다. 한때 프로복서로 활동한 이색 경력도 있다. 

건축계의 노벨상인 미국 ‘프리츠커상’을 비롯,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홋카이도 

‘물 위의 교회’, 고베의 ‘로코 하우징’, 오사카 ‘산토리 미술관’ 등이 대표작이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문을 여는 ‘구겐하임 아부다비’ 

미술관 설계를 맡았다. 프랑크 게리, 장 누벨, 자 하디드 등 정상급 건축가들이 

총출동하는 세기의 프로젝트다. 

“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현장”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21_21 디자

인 사이트’ 개관 기념전(3월 30일∼4월 18일)인 ‘안도 다다오 2006년의 현장 

악전고투(惡戰苦鬪)’에서 다양한 현장사진을 통해 현장 인력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 벽면 일부에 골조 공사 실물을 남겨두고 투닥거리는 실제 음

향을 틀어놓아 건축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도록 했다.

안도의 ‘오모테산도 힐스’는 패션숍과 식당이 들어선 3층짜리 건축물이다. 낡은 

아파트를 리노베이션하면서 건물 앞 느티나무와 높이를 맞췄다. 주변을 거스르

지 않는 안도식 건축이다. 건축이 명소가 된 덕분에 주변 땅값마저 폭등했다.

건물 한가운데가 3층까지 뚫렸고 나선형 복도를 따라 오르면 시야에 들어오는 

공간의 모습이 속속 바뀐다. 무정형인 듯 살아 움직이는 내부 풍경이다. 노출 콘

크리트벽에, 숍들은 유리벽으로 내부를 훤히 보여준다.

‘오모테산도 힐스’ 앞 거리는 우리로 치면 서울 청담동 명품가. 명품 숍들이 명

품 건축과 함께 선보인다. ‘토즈’ 빌딩은 오모테산도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추상

화한 콘크리트 외벽으로 유명하다. 아크릴과 광섬유 외벽의 ‘디오르’는 밤이면 

눈부시게 변신한다. 아오키 준의 작품인 ‘루이뷔통’ 빌딩은 트렁크를 쌓아 올린 

구조다. 21세기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미술관과 명품 전문점 건축에 너도나도 

매달리는 까닭이다. 명성과 부를 한꺼번에 가져다주는 최근 건축판의 노다지이

기 때문이다.  글 양성희 기자

 도쿄를 주무르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파워

 모리(森)미술관   www.mori.art.museum

‘롯폰기 힐스’ 전망대 모리 타워 바로 아래층(52층)에 있다. 뉴욕 휘트

니미술관을 설계한 리처드 글룩만 등이 참여했고, 개관 첫해에만 4400

만 명이 찾았다. 현대미술ㆍ디자인ㆍ패션ㆍ그래픽아트 쪽 전시가 많다. 모

리미술관으로 올라가는 입구 마당에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대형 거미 조

각 ‘마망’이 서 있다. 5월 6일까지 ‘일본 미술이 웃는다’전이 열리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모리(森)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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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 빌딩


